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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9. 20.(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6. 9. 18.(금)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8,571만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06년도 지침에 따른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6,100만톤 610만톤 감소(△0.9%)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국가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가속화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배출량 기준 6억 8,571만 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총배출량(잠정) 대비 6,100만톤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산업,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에서 전년보다 배

출량이 감소했으며, 전력, 건물, 냉매 등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통계 산정 기준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06년도 지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새로운 통계기

준을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작년 유엔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여 수립‧발표했다. 

*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지침(200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L)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06 IPCC 지침 기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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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부문별 배출량 증감 원인 분석 > 

  전력 부문 배출량은 2억 2,043만톤으로 전년 대비 0.2%(+0.4백만톤) 증

가했다. 총발전량은 작년과 유사(+0.01%)한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8.5%)했으나, 원자력 발전이 감소(△2.2%)했고 석탄발전이 

증가(+2.2%)했다. 이는 원전 예방 정비·정지일수 증가*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석탄발전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 [원전 정비·정지일수] `24년 2,096.1일 → `25년 2,239.6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원별 변화를 201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무탄소(원전+재생) 비중이 

증가(29%→40.8%)함에 따라 석탄 비중이 감소(41.9%→28.7%)하여 배출량은 

21.5%(△60.3백만톤)감소했다.

< ‘18~‘25년 발전원별 발전 및 발전 믹스 변화(‘18년도 vs ‘25년도) >

   * 출처 : 한국전력통계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4,293만톤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5.3백만

톤)하여 전년도(’23년~’24년)보다 감소폭이 확대(△1.2%→△2.1%)됐다. 이는 

철강·석유화학·비금속(시멘트)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도체 업종은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음에도 공정 저감효율 개선** 

등으로 배출량 증가를 억제(+1.3%, +0.04백만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업종 조강 생산량] `24년 6,365만톤 → `25년 6,223만톤 (한국철강협회)

     [석유화학업종 기초유분 6종 생산량] 2̀4년 3,313만톤 → 2̀5년 3,238만톤 (한국화학산업협회)

[시멘트 출하량] `24년 4,371만톤 → `25년 3,810만톤 (한국시멘트협회)

     [반도체 생산지수(2020=100)] `24년 160.1 → `25년 180.7 (국가데이터처)

  ** 공정에서 사용된 불소계 온실가스를 스크러버에서 고온으로 분해 처리



- 3 -

  냉장·냉방기기에 주입되는 냉매용 수소불화탄소(HFCs) 등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최근의 고온 이상기후, 

저온유통(콜드체인) 산업 성장으로 냉매 소비량이 증가했고, 주입된 냉매는 

상당기간 기기에서 사용되면서 누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과거 누적 사용량의 

증가가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사회의 몬트리올 

의정서(키갈리 개정)에 따라 단계적 감축 시행 등으로 전년도(’23년~’24년) 

배출량 증가율(4.5%)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4,500만톤(+1.4백만톤)으로 

난방도일* 증가(+10.8%)로 인한 도시가스 소비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상저온 현상

이 발생하여 주요국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물부문 전력에너지의 경우 냉방기기 보급 및 난방 전기화 추세가 지속되

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 일평균기온과 난방 기준온도(18℃)의 차이를 누적한 값으로 난방 에너지 수요 척도로 활용

  ** 선진국 겨울철 난방도일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난방 연료 소비가 증가하였음(출처: 

『Global Energy Review 2026』)

 *** [건물부문 전력소비량] `24년 22,950천TOE → `25년 23,312천TOE (에너지통계월보)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459만톤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여 전년도

(’23년~’24년)보다 감소폭이 확대(△0.4%→△2.9%)되었다. 이는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 증가*에 따른 경유 사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

(△6.1%)했기 때문이다. 한편 휘발유 사용량은 동일 기간에 하이브리드차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1.8%)했으나 대당 휘발유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25년 자동차누적등록대수 >   < ‘21~‘25년 자동차연료소비량 >

   * [경유차 누적등록대수] `24년 9,101천대 → `25년 8,604천대 (이하 국토교통부 통계)
[전기‧수소차 누적등록대수] `24년 722천대 → `25년 944천대 
[휘발유 사용 차량 누적등록대수] 휘발유차 `24년 12,420천대 → `25년 12,397천대 
                                하이브리드차(휘발유+전기) 2̀4년 2,024천대 → 2̀5년 2,550천대

  ** 휘발유(하이브리드 차 포함) 차종 대당 연료소비(bbl/대) : `24년 6.48→ `25년 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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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2,525만톤으로 벼 재배면적이 2.9% 감소(698

→677천ha)하며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1,805

만톤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 IPCC 지침에 따라 폐기물 매립 시 유기물질이 산소가 제한된 혐기적 환경에서 분

해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산정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여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은 

3,103만톤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했다. 이는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경북 산불(’25.3월)피해 영향으로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830만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총배출량에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 5,470만톤으로, 2024년 순배출량(잠정) 대비 310만

톤(+0.5%) 증가했다.

   * 산불배출량은 바이오매스의 연소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해당 연도에 전량 보고하며 

흡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재조림 등 산림 복구에 따른 산림 면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

 한편, 2018년 대비 배출수준을 살펴보면, 2025년은 2018년 대비 8,400

만톤 감소(△11.4%)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억 4,900만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

C)’ 이행을 위해서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약 1억 2700만톤에서 1억 

8200만톤(’18년 대비 △53∼△61%)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향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 기준연도(‘18) 및 목표연도 모두 순배출량 기준이며, 국제감축 부문은 제외한 감축 필요량을 의미

< 국가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 

  ※ ’35년 감축목표는 2035 NDC(’25.11 발표)에 따른 순배출량 감축목표이며, 

     ‘30년 감축목표는 기존 2030 NDC 목표 수준(총배출량 대비 –40%)에 상응하도록 추산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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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올해 정부의 탈탄소 전환 노력 및 성과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화석연

료 의존적 구조에서 탈탄소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

적 기틀을 마련했다. 작년에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5.11)‘, ‘제4차 배

출권 할당계획(’25.11)‘을,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26.

4)‘,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5)‘ 등을 수립·발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화하여,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26.3 개정, 

’26.9 시행),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도 15년만에 개편*(‘26.9 개정, ’

27.1 시행 예정)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계통 우선 접속을 위한 법안(‘전기

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26.9 개정, ‘26.12 시행 

예정)했다.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폐지, 공급의무 이행방식으로 발전량→설비용량 의무로 전환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노

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26.9, ‘27.9 시행 예정)되는 등 재생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 

  특히 적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전기차 100만대 보급이 달성됐다. 올해 

상반기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2%(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에 달하고 

역대 최단기간 20만대 보급(~’26.7.6)을 달성하는 등 ‘전기차 주류화 시대’를 

열었다.

  발전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평균 1만원 수준에서 올해 8월 20일 

기준 3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시장도 정상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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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4.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완료(’26.9)됐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경로로 2040년 및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으로 수립했다. 이를 통해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

게 되었다. 

 * [’40년] 하한 69% 이상(선형 이상), 상한 80% 수준(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31.6.30)

   [’45년] 하한 84% 이상(선형 이상), 상한 90% 수준(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36.6.30)

< ➌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문별 감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 부문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보급을 조기 달성하고*, 석탄발전 폐지를 위한 

이행안(로드맵)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천억원에서 10조 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

색전환을 가속화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을 

탈탄소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업종별 녹색전환 핵심기술개발

을 집중 지원하는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6) 6,480억 → (´27) 15,108억 원, < +133.1% >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26) 2,143억 → (´27)  2,967억 원, < +38.5% >

  수송 부문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 편성(’26년 대

비 +32.8%)을 통해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올

리는 한편, 고성능 전기차 집중 보급 및 저렴한 충전환경 조성을 지속 추

진하여 2030년까지 신차 대비 전기차 비중 50%를 달성하는 등 ‘전기차 주류

화 시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배달용 이륜차의 전기화도 추진

하여 주택가 소음·매연 등을 개선하고,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

문 전기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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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부문은 히트펌프 보급*과 재생열 공급 등을 추진하여 난방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폐기물 부문은 올해 4월 발표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26.4)’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주류화·다회용기 문화 확산·에코디자인 

도입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 외 냉매의 전주기 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감축 및 흡수원 확충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  (´26) 157억 → (´27) 859억 원, < +447.1% >

  또한, 정부 주도의 실천운동(캠페인)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시민 

선언-실천-성과’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여 생활 속 기후행동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탄소중립포인트를 ‘기후행동포인트’로 개편하여 개인의 실천 이

력을 눈에 보이는 보상자격으로 표출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가속화의 기반이 다져졌다”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야·연도별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2차 국가 기본계획’을 추진하

는 한편, 연도별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의 부문별 주요 증감요인

      2. 200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3. 199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끝.

담당 부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최형욱 (043-714-7520)

<총괄> 정보관리팀 담당자 연구관 이소향 (043-714-7548)

담당자 연구사 김대욱 (043-714-7541)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1-6640)

기후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욱 (044-201-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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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의 부문별 증감원인

□ (전력) 220.4 백만톤, 전년 대비 0.2%↑

○ (발전량) 총 발전량은 전년도와 유사하나, 원전 정비·정지일수*가 전년 

대비 143.5일 증가하여 동일 선로 사용 석탄 발전 증가

   * 원전 정비·정지일 수: [`24년] 2,096.1일 → [`25년] 2,239.6일 

- (원별 발전량) 원자력 2.2%, 가스 2.4% 감소, 재생e 8.5%, 석탄 2.2% 증가 

< 발전원별 발전량 및 배출량 추이 >

구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232.3 220.1 220.4 

발전량 합계(TWh) 588.1 595.6 595.6

원자력 180.5 188.8 184.7

석탄 184.9 167.2 170.8

가스 157.7 167.2 163.1

재생 49.4 53.6 58.2

유류 등* 15.6 18.8 18.8

※ (출처) 발전량: 전력통계월보(한국전력공사)     * 양수, 폐열,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IGCC, 연료전지) 등

○ (발전설비) 재생e 11.6%, 석탄 1.4% 증가

< 발전원별 설비용량 추이 >

구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발전 설비용량 합계(GW) 144.4 153.1 156.6

원자력 24.7 26.1 26.1

석탄 39.2 40.2 40.8

가스 43.2 46.3 45.2

재생 30.0 33.3 37.1 

유류 등* 7.4 7.2 7.4

※ (출처) 발전량: 전력통계월보(한국전력공사)     * 양수, 폐열,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IGCC, 연료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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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242.9 백만톤, 전년 대비 2.1%↓

○ (철강) 94.9 백만톤, 전년 대비 1.9%↓

- 건설경기 침체, 수출 여건 악화로 ‘25년 조강 생산량 감소(△2.2%), 연료‧

원료용 석탄 소비량 감소

< 철강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98.5 96.8 94.9 

전로강 생산량(천톤)(연간) 46,999 45,978 45,459 

전기로강 생산량(천톤)(연간) 19,684 17,670 16,774 

※ (출처) 에너지소비 : 간이 에너지밸런스(에너지경제연구원), 전로강·전기로강 : 한국철강협회

○ (석유화학) 54.1 백만톤, 전년 대비 2.2%↓

-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구조적 불황으로 생산량 감소(△2.2%), 원료용 석유제품

(납사, LPG) 소비 감소

< 석유화학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53.4 55.3 54.1

기초유분 6종 생산량(천톤) 31,158 33,125 32,381 

석유화학업 생산지수(2020=100) 95.3 99.2 96.1 

※ (출처)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 한국화학산업협회 
         생산지수 : 광업제조업동향조사(산업연구원)

○ (비금속광물(시멘트)) 38.4 백만톤, 전년 대비 2.2%↓

-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클링커 생산량 감소(△1.7%)

< 시멘트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43.1 39.3 38.4 

시멘트 출하량(만톤) 5,024 4,371 3,810

시멘트 생산지수(2020=100) 96.3 83.1 73.5 

※ (출처) 시멘트 출하량 : 한국시멘트협회, 생산지수 : 광업제조업동향조사(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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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 20.8 백만톤, 전년 대비 0.6%↑

- 정제가스 연료 사용 증가 

< 정유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19.6 20.6 20.8 

석유제품 생산량(백만bbl) 1,246 1,276 1,265 

정유업 정제가스 소비량(천TOE) 3,038 3,271 3,328

※ (출처) 석유제품 생산량 : 대한석유협회, 정제가스 소비량 : 간이에너지밸런스(에너지경제연구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2.8 백만톤, 전년 대비 1.3%↑

- 반도체 생산활동 증가

<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3.6 2.8 2.8 

반도체 생산지수(2020=100) 133.0 160.1 180.7 

액정제조 생산지수(2020=100) 64.8 71.2 72.8 

※ (출처) 생산지수: 광업제조업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 (냉매) 36.3 백만톤, 전년 대비 3.9%↑

- 냉장·냉방기기를 사용하는 콜드체인* 산업 성장 및 오존층파괴물질(ODS)

규제로 인한 HFCs 대체 수요 증가

    * 온도에 민감한 제품(식품, 의약품)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저온으로 유지하는 물류 시스템

< 냉매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33.4 34.9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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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45.0 백만톤, 전년 대비 3.3%↑

○ 난방도일* 증가(+10.8%) 영향으로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량 증가 

    *  일평균기온과 난방 기준온도(18℃)의 차이를 누적한 값

< 건물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44.9 43.6 45.0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천TOE) 20,375 19,933 20,731 

평균기온(℃) 13.7 14.5 13.7 

난방도일(도일) 2,348 2,216 2,456 

※ (출처)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 : 간이에너지밸런스(에너지경제연구원), 평균기온, 난방도일: 에너지통계월보(에너지경제연구원)

□ (수송) 94.6 백만톤, 전년 대비 2.9%↓

○ 경유차 등록대수 감소 및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영향으로 

경유 소비 감소(△6.1%)

     * ‘24~’25년 에너지원별 등록대수 증감률 : 경유(△5.5%), 전기(+31.4%), 수소(+17.7%)

○ 휘발유 소비는 증가(+1.8%)했으나 이는 하이브리드(전기+휘발유) 보급에 

따른 효과(+26.0%)로 대당 연료소비는 감소*

     * ‘24~’25년 휘발유(하이브리드 포함) 차종 대당 연료소비(bbl/대) : 6.48→6.37(△1.6%)

< 수송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97.8 97.4 94.6 

도로

소비량 
(천bbl)

휘발유 88,958 93,594 95,280 

경유 127,213 123,193 115,640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
(천대)

휘발유+하이브리드 13,856 14,444 14,948

   - 휘발유 12,314 12,420 12,397 

   - 하이브리드 1,542 2,024 2,550 

경유 9,500 9,101 8,604 

전기 544 684 899 

수소 34 38 45 

※ (출처) 유류가격, 소비량: 에너지통계월보(에너지경제연구원), 누적등록대수: 통계누리(국토교통부)(하이브리드 : 휘발유+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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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18.0 백만톤, 전년 대비 1.8%↓

○ 폐기물 과거 매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

    *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수십년 동안 천천히 분해되어 온실가스 발생 

< 폐기물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18.2 18.4 18.0 

처리량
(만톤/년)

매립량 887.8 965.9 957.7(P)

소각량 523.0 541.9 544.9(P) 

※ (출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5년 추정

□ (농축수산) 25.2 백만톤, 전년 대비 3.1%↓

○ 소 사육두수 및 벼 재배면적 감소(△3.7%, △2.9%)

< 농축수산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26.2 26.1 25.2

젖소 사육두수(천두) 385 381 374 

한육우 사육두수(천두) 3,695 3,549 3,411 

논벼 재배면적(천ha/연) 708 698 677 

※ (출처) 가축사육두수: 가축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재배면적: 농업면적조사(국가데이터처)

□ (산림‧토지) -31.0 백만톤, 전년 대비 22.8%↓(흡수량 기준)

○ 경북 산불피해 영향으로 배출량 증가(+8.3백만톤)

   ※ ‘25년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수확된 목재제품 부문은 전년동 가정

 < 산림‧토지 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3년(확정) ’24년(잠정) ’25년(잠정)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2eq.) -39.4 -40.2 -31.0 

산림지(흡수량) -41.3 -41.8 -40.9 

바이오매스 연소(산불) 0.3 0.004 8.3 

기타 1.6 1.5 1.5

임야면적(천ha) 6,337 6,333 6,328

산지전용면적(ha) 5,990 5,352 -

산불피해면적(ha) 4,992 132 105,099

※ (출처) 임야면적 : 지적통계연보(국토교통부), 산지전용면적 : 산림청 제공자료, 산불피해면적 : 산불통계연보(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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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0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 200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 배출량

                                                          (단위 : 백만 톤 CO2eq, 증감률 : 전년 대비)

부문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잠정) ’25년(잠정)

총배출량
(증감률) 

780.1
757.2 709.5 739.5 722.0 707.2 691.8 685.7

(△2.9%) (△6.3%) (+4.2%) (△2.4%) (△2.1%) (△2.2%) (△0.9%)

전력 280.8
263.1 231.5 245.1 242.7 232.3 220.1 220.4 

(△6.3%) (△12.0%) (+5.8%) (△1.0%) (△4.3%) (△5.3%) (+0.2%)

산업 274.9 
269.2 257.8 269.8 252.5 251.2 248.2 242.9

(△2.1%) (△4.2%) (+4.7%) (△6.4%) (△0.5%) (△1.2%) (△2.1%)

건물 52.1
48.7 46.6 46.8 47.7 44.9 43.6 45.0

(△6.4%) (△4.4%) (+0.5%) (+1.9%) (△6.0%) (△2.9%) (+3.3%) 

수송 98.9 
101.9 96.9 99.6 98.6 97.8 97.4 94.6

(+3.0%) (△4.9%) (+2.8%) (△1.0%) (△0.8%) (△0.4%) (△2.9%)

폐기물 19.3
18.7 18.5 18.3 18.1 18.2 18.4 18.0 

(△3.0%) (△1.5%) (△0.8%) (△1.0%) (+0.3%) (+1.2%) (△1.8%)

농축수산 27.4 
27.2 27.5 27.0 26.5 26.2 26.1 25.2 

(△0.7%) (+1.1%) (△1.8%) (△1.7%) (△1.3%) (△0.6%) (△3.1%) 

냉매 23.1 
24.7 27.2 29.5 32.3 33.4 34.9 36.3 

(+6.9%) (+10.1%) (+8.2%) (+9.8%) (+3.3%) (+4.5%) (+3.9%) 

탈루 등 3.7 
3.6 3.5 3.4 3.4 3.2 3.2 3.2

(△3.6%) (△2.7%) (△1.1%) (△0.5%) (△4.7%) (△1.7%) (0.0%)

산림‧토지 -41.6 
-38.7 -38.8 -38.9 -37.9 -39.4 -40.2 -31.0 

(△7.0%) (+0.5%) (+0.1%) (△2.6%) (+4.1%) (+2.0%) (△22.8%)

순배출량 738.6  
718.5 670.6  700.6 684.1  667.8 651.6 654.7

(△2.7%) (△6.7%) (+4.5%) (△2.4%) (△2.4%) (△2.4%) (+0.5%)

 주 : 잠정치는 유관지표를 활용하여 추계한 수치로 향후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산림·토지 전년 대비 증감률은 흡수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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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199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 199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 배출량(감축목표 포함)

(단위 : 백만 톤 CO2eq, 증감률 : 전년 대비)

부문 ‘18년
(기준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잠정) ‘25년(잠정)

감축목표 배출량 감축목표 배출량

총배출량
(증감률)

732.8
705.9 661.5 691.1 671.2 648.6 

656.4*
637.9

646.5*
629.0

(△3.7%) (△6.3%) (+4.5%) (△2.9%) (△3.4%) (△1.7%) (△1.4%)

전력 276.2
255.3 225.2 237.9 236.3 224.1 

218.4
212.7

215.8
214.3

(△7.6%) (△11.8%) (+5.6%) (△0.6%) (△5.2%) (△5.1%) (+0.7%)

산업 260.7
256.5 246.7 262.2 244.9 239.2 

256.1
240.7

254.8
232.9

(△1.6%) (△3.8%) (+6.3%) (△6.6%) (△2.3%) (+0.6%) (△3.2%)

건물 52.1
48.6 46.5 46.8 47.5 44.6 

47.0
43.2

46.0
44.6

(△6.8%) (△4.3%) (+0.8%) (+1.4%) (△6.1%) (△3.1%) (+3.2%)

수송 96.2
99.0 94.2 97.1 95.8 95.0 

88.7
94.5

84.1
91.8

(+3.0%) (△4.8%) (+3.1%) (△1.3%) (△0.8%) (△0.5%) (△2.9%)

폐기물 17.4
16.5 16.7 16.3 16.0 16.3 

14.7
16.3

14.1
16.1

(△5.2%) (+1.0%) (△2.5%) (△1.6%) (+1.6%) (+0.1%) (△1.2%)

농축수산 24.7
25.0 25.6 25.4 25.1 24.5 

22.4
24.7

21.9
23.7

(+1.2%) (+2.6%) (△1.0%) (△1.0%) (△2.4%) (+0.5%) (△3.8%)

탈루 등 5.5
5.0 6.6 5.5 5.5 4.9 

5.0
5.7

5.0
5.6

(△9.1%) (+32.0%) (△17.7%) (+1.5%) (△11.6%) (+17.2%) (△2.4%)

산림‧토지 -40.3
-37.7 -37.9 -37.6 -38.5 -38.5 

-31.3
-39.0

-28.9
-38.1

(△6.5%) (+0.4%) (△0.6%) (+2.3%) (△0.07%) (+1.3%) (△2.3%)

순배출량 692.5
668.1  623.6 653.4 632.7 610.1 

625.1
598.9

617.6
590.9

(△3.5%) (△6.7%) (+4.8%) (△3.2%) (△3.6%) (△1.8%) (△1.3%)

   * 수소 부문 감축목표 포함 (`24년 4.1, `25년 4.8 백만톤)
    산림·토지 전년 대비 증감률은 흡수량 기준


